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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김규원이 드라마 <아파트>를 통해 첫 정극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차세대 신스틸러’로 주목받고 있다.

김규원은 JTBC 토일드라마 <아파트>(극본 김윤영/ 연출 조용원/ 제작 SLL, 레드나인픽쳐스)에서 오아시스파 전직 보스 ‘박해
강’(지성)을 보필하는 가짜 가족의 막내 ‘큰둥이’ 역을 맡아 작품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거대한 피지컬과 대비되는
무해한 순수함, 우직한 충심, 남다른 식탐까지 지닌 ‘큰둥이’의 반전 매력을 위트 있게 입혀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특히 캐릭터의 순박한 면모를 과함 없이 조율해 내는 세밀한 연기 디테일이 돋보인다. 특유의 다정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가짜
가족이 진짜 결속력으로 뭉쳐가는 서사에 설득력을 더한다는 평이다. 유연한 연기 호흡 속에 본인만의 개성을 녹여내며 첫 정극 도
전임에도 밀도 높은 표현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호평의 바탕에는 코미디 무대에서 다져온 탄탄한 내공이 자리하고 있다. 김규원은 희극의 강점을 정극에 맞게 변주하며 ‘큰
둥이’만의 색깔을 구축했다.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에서 보여준 빠른 호흡과 캐릭터 소화력에 안정적인 감정선을 더하며, 유쾌함과
진중함을 오가는 인물의 매력을 한층 풍성하게 살려냈다.

나아가 ‘큰둥이’의 우직한 의리와 순수한 면모를 중심에 두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쾌한 표정과 몸짓을 얹어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완
성했다. 이처럼 김규원은 희극과 정극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장르에 따라 연기의 온도와 결을 달리하는 기량을 보여줘 배우로서
의 가능성을 한층 넓혔다.

한편 김규원은 최근 ‘제5회 청룡시리즈어워즈’에서 신인남자예능인상을 수상하며 대세 입지를 확실히 다졌다. 이와 함께 MBC <전
지적 참견 시점>,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 ‘2026 쿠팡플레이 시리즈’ 프리뷰쇼 등에 출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이어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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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정극 도전에서 자신만의 색깔로 ‘큰둥이’를 완성하며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끌어올린 김규원. 희극과 정극을 오가며 깊어진 연기
내공을 증명한 그가 종영까지 단 2회 만을 남겨둔 <아파트>에서 어떤 마침표를 찍을지 기대가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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